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537-2909 

사목회장        : 이주하  요 한 사 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이성태 세례자 요한 925-667-0966 
선종 봉사회장 : 김형근  어 거 스 틴 925-918-3979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2026년 5월 17일 / 제74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해설  손영채 아네스    제1독서  한재영 에드워드    제2독서  이정아 플로라 

입당  승천    봉헌  그 소리 들었네,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것    

성체  나의 하느님, 내가너를 기쁘게하리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    파견  주님의 숲 
 

제1독서 | 사도 1,1-11 
화 답 송 | 시편 47(46),2-3.6-7.8-9(◎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 에페 1,17-23 
복음 환호송 | 1,17-2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 28,16-20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인공지능과 인간 7 
   ​    ​   인간의 자유와 인공지능​ ​ ​      ​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징표를 성찰하는 
이 일련의 연재글에서 저는 먼저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 없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기술은 그 자체로 
본래부터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미래 
인공지능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황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것은 인간이 모든 사회적 
유대 관계에서 분리되고 피조물인 자기 처지를 잊은 채 
완전히 자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체라는 믿음에 
기반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원, 자연의 원리와 법칙 등에 대한 물음을 
인간 내면, 인간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었던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 철학의 주된 흐름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톨릭교회의 영향 아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 이해가 중심을 이루었던 
시대를 지나 근대로 넘어오며 인간에 대한 이해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로 자연에 대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은 그동안 자신을 억압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강조합니다. 계급과 성별, 
민족 등에 따라 이미 정해졌던 여러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자연적 환경과 재해가 가져다주는 여러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인간 삶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왔던 종교와 절대적 진리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인간은 절대적 진리 앞에 선 

인간, 거대한 자연 속에 속한 인간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았으나 이제 모든 것과는 구별되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인데, 정작 
인간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자유와 해방을 말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갖는 인류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로, 완전히 자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배우는 인공지능도 결국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 속 모든 관계들에서 
따로 떨어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가운데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이미 우리 공동의 집을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해 왔고, 그러한 믿음 아래에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면 우리가 만날 미래의 강인공지능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의 기술은 인간과 
세상을 효율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도록 
변화시켜 왔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 미래의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인류가 효율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1,925.42 $276 $3,648.05 $80 $50 $5,979.47 

(수표는 Pay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김명애(1-2), 김영호(5), 김용재(5), 김지용(5), 

박중량(5), 이영화(5-7), 이인현(7-9), 이주하(5), 

장두만(5-6), 장 찬(4), 정소영(6), 채성우(5), 

홍석제(5)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박중량(5), 이주하(5), 채성우(5), 홍석제(5) 
 

●​Bishop’s Appeal ​
박중량(5), 이주하(5), 채성우(5), 홍석제(5) 

 

 

 

 

 

 

 

 

 

 

 

 

 

 

 

 

 

 

 

 

 

 

 

 

 

●​성전 봉헌금 김지용, 두신​
 

●​본당야외미사 donation: $1,500​
김민경, 배정수, 한재영, 함종식, 오대석 신부님 

 
●​요아킴 안나회 나들이 donation: $1,000​

오대석 신부님 
 
 

 

 



​ ​ 공지사항 
 

 

 

●​전례 및 주요 일정 

○​5월 17일(주일)  야외미사·성모님의 날 (10AM,  

                          한·영 통합 미사), 11AM CCOP 미사 

○​5월 31일(주일)  학생 졸업 축복식 
 

 
●​모임 안내 

구분 일시 장소 

루카7반 5월 30일(토) 12PM  Rm A 

 

●​St. Anthony Foundation Free Clothing Program 

○​성 안토니오 재단(St. Anthony’s)은 샌프란시스코 최대 

규모의 무료 의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숙 및 빈곤을 

겪는 개인과 가족에게 새 옷 또는 상태가 좋은 중고 

의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필요한 물품: 남성 의류 (세탁된 단정한 옷)  

○​마감: 5월 17일 (주일) 

○​St. Anthony  Foundation에서 프란치스코회 서약에 

따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봉사에 교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유인숙 요한나) 

 
●​요아킴,안나회 나들이  

○​일시 : 5월 20일(수) 

○​장소 : Angel Island 

○​좋은 시간 보내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친선 축구 경기 안내 (TVKCC vs 산호세 HKMCC) 

○​일시: 5월 25일(월), 10AM, 경기 후 식사 

○​장소: Stanford Medicine Sports Complex 

○​문의: 성호승 Augustine (925) 394-4283​
 

●​2026 CCOP Knights of Columbus Baby Bottle 

Fundraiser   

○​Pleasanton의 Little Miracles와 Livermore의 Next 

Step 등 지역 임신 지원 센터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Baby Bottle에 기금을 넣어 

봉헌하시면 됩니다.  

○​수거일: 5월 24일(주일) 

○​Check payable to : “Knights of Columbus” or 

“CCOP, for Baby Bottle” 

 

 

●​TVCS Annual Soccer Gear Drive 

○​TVCS (트라이밸리 커뮤니티 서비스)는 CRECE (중남미 

난민 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 

프로그램 “Better Together Soccer”을 위해 아래와 

같이 donation을 받습니다.  

○​새것 혹은 깨끗하게 쓴 축구 및 스포츠 용품 (유니폼, 

축구화, 공, 등) 또는 기부금 (pay to: CRECE)을 

받습니다.  

○​마감: 6월 5일(금) 

○​수집장소: 소성당 앞 수집함 

○​문의: 김연서 메토디오 (310) 869-0668 

 
●​2026 UNITAS -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Date: Friday, June 19, 2026 - Sunday, June 21, 

2026 

○​Location: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Registration: https://retreat.unitasbayarea.org 

○​Registration Fee:  

○​Early Bird $220 (until May 24, 2026) 

○​Regular $280 (after May 24, 2026) 

○​Contact: unitasretreat@gmail.com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유하고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기, 수필, 시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요.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기명/무기명 게재 모두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신부님(dpoc2006@gmail.com)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